
[보도자료] 쿠팡 덕평물류센터 최초 확진자 1명 이외 조사대상
196명 모두 음성
2020. 6. 27.

직원간 거리두기 실천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효과
방역당국과 협의하여 28일 재가동 예정

2020. 6. 27. 서울— 쿠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덕평물류센터에서 방역당국이 지정한 밀접접촉자 196명에 대한 코
로나19 검사를 완료한 결과,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.쿠팡은 지난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덕평물류센터 근무자 1명에
대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당국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에 협조하였다.쿠팡은
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된 덕평물류센터를 28일 재가동에 들어간다.쿠팡은 그동안 철저한
거리두기 및 방역 활동을 통해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. 또한, 대규모로 안전 감시단을 채용해 거리두기 및
정기적인 체온 체크,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물류센터 통근버스를 증차해 직원 간
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. 통근버스 및 출퇴근 시 QR코드로 체크해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동선 등을
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쿠팡의 시설들을 매일 방역하고 있다.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
위해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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